
하나님의 은혜 

 

케냐의 이사야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편지를 받았습니다. 작년에 심장이상과 코로나 양성

판정을 받고 필라델피아 템플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 이후로 연결이 끊어졌는데 케냐에 

가 계시네요. 여전히 스텐트 시술을 해야하는 약한 심장인데 약물치료로 버티고 계십니다. 

혹독한 병상 속에서 60파운드가 빠졌다고 합니다.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니다. 

“아무 생각없이 당연하다는 듯 살았던 것들, 호흡, 먹기, 걷기 등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

혜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,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” 

 

금주 금요예배에는 레소토의 김억수 선교사님의 선교보고가 있습니다. 오미크론의 시작점

이었던 남아공 옆의 나라였기 때문에 안식월을 위한 가족전체 항공편이 끊기던 긴박한 상

황이었지요. 금요일에 직접 그때 일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. 헝가리 집시사역을 하고 계시

는 김흥근 서명희 선교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도하며 소식을 전합니다. 헝가

리 호텔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로 만원이고, 여러단체와 시민들이 난민들을 위해 국경과 

부다페스트 서부역과 동부역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.  

 

지난 주일까지 동유럽 선교사 및 선교자 자녀 재충전 수련회 자원봉사자로 16명이 지원

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회에서는 긴박한 전쟁상황 속에서 잠시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. 

전쟁이 종식되고 예정대로 선재충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. 이와중에 안타까운 소식

을 하나 더하자면 전성재 집사님의 따님 이반자매님이 화요일 밤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

떠났다는 것입니다. 코비드전 엄마의 비즈니스를 빡빡한 직장생활 속에서도 아침저녁으로 

돌보던 예쁜 따님입니다. 경황이 없으실텐데…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.  

 

2022. 3. 6. 임철성 목사 올림 

 


